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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보물제1958호로지정된경북예천보문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는 1989년 6월 5일에 사

찰에서 도난당해 25년 만인 2014년 5월 서울에 위

치한 사립박물관에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

울경찰청 지능범죄대수사대에서 압수한 유물이

다. 삼장보살도는 압수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끝

내고, 작년 4월에조성사찰로돌아가극락전에안

치되면서다시신앙의대상으로모셔졌다.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전형

적인 삼장보살도와 화면 구성이나 존상 배치가

특이한 불화이다. 우선 화면 중앙에 지장보살을

그리고, 좌우로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을 두었는

데, 하단에 높은 성곽으로 화면을 나누었다. 화면

밑 부분에는 병풍이 펼쳐진 앞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시왕상이 재판하는 장면, 지옥에서 죄인들

이 벌을 받는 장면 등이 다른 삼장도와 확인이구

분된다. 도난이후일부덧칠한흔적이있지만, 작

품성과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된 것

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심의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는“(이 불화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구성력과 함

께 인물상과 각종 경물의 뛰어난 묘사력과 필력

을보여주고있다. 제작시기와소장처를알수있

는등예술성과학술적가치를지니고있다”고평

가할정도였다. 

도난 이후 삼장보살도 화기(畵記)는 중요한 부

분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앞부분에‘정해

(丁亥)’라는 글자가 남아있어 18세기 중엽에 해

당되는 정해년(丁亥年)인 1767년(영조 43)에 제

작되었음을알수있다. 

이 삼장보살도가 조성된 예천 보문사는 학가산

내에 위치한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

寺)의 말사이다. 사찰은 676년에 의상(義湘)이 창

건하고, 1185년에 지눌(知訥)이 중창하였다. 보문

사는 고려시대 왕실의 사고(史庫)로 활용되었지

만, 고려 말 왜구들의 잦은 침략으로 1381년 7월

에사고를충주개천사(開天寺)로옮겼다. 보문사

는 1407년에 왕실에서 불교 종단을 교정(敎宗)과

선종(禪宗)으로 분리할 때 교종에 속했고, 1569년

에 사찰 중수가 이루어졌지만, 임진왜란 중에 소

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중창이 이루어졌다. 현재

까지확인가능한가장빠른문헌기록은 1791년에

작성된〈예천보문사선당중수기(醴泉普門寺禪堂

重修記)〉로, 18세기 말에 선당(禪堂) 중수 관련

기록이지만, 극락전에 봉안된 석조아미타삼존불

좌상이 1680년경 승호 스님이나 그 계보 조각승

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 17세기 후반에 사찰이

중건되었음을알수있다. 

근대에 보문사가 소장한 불화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천 보문사 재산대

장에‘후불도(後佛圖) 비단(絹地) 2점, 현왕탱(現

王幀) 비단(絹地) 1점, 산신탱(山神幀) 비단(絹

地) 1점, 독성탱(獨聖幀) 비단(絹地) 1점, 지장탱

(地藏幀) 1점, 신중탱(神衆幀) 비단(絹地) 1점’이

라적혀있고, 다른자료인 1932년 12월 13일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 목록에‘후불탱 2점

(비단), 지장탱 1점(비단, 세로 6척3촌×가로 5척8

촌), 현왕탱 1점(비단, 세로 3척8촌×가로 3척),

독성탱 1점(비단, 세로 2척5촌×가로 1척1촌), 산

왕탱 1점(비단, 세로 2척9촌×가로 2척4촌), 신중

탱 1점(비단, 세로 4척1촌×가로 5척)’이라 적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근대 보문사에 소장되

어 있던 불화는 후불도(2점), 현왕도, 산신도, 독

성도(산왕탱), 지장도, 신중도로 총 6건 7점이다.

올해에 보물로 지정된 삼장보살도는 일제강점기

에사찰에서지장도로인식되었고, 규격은가로 5

척8촌, 세로 6척3촌으로, 현재 화면 크기가 가로

165.3㎝, 세로 167.5㎝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

작품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당시 후불도가 2점인 것을 보면 최소한 전각이

2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1점인 아미타회

상도는 삼장보살도와 같이 1989년에 도난되었다

가 이번에 회수되었다. 아미타회상도는 중앙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협시불과 권속들이 에워싸

인 화면 구성과 색채 사용 등이 삼장보살도와 유

사하다. 본존의 신광은 섬세하고 화려한 보상화

문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팔대보살과 사천왕, 그

리고 많은 나한상들이 꽉 찬 구성, 섬세한 표현과

채색등이 18세기중반을대표하는작품이다. 

불화 화기(畵記)가 심하게 손상되고 밑 부분이

잘려나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화기는“……亥………」訂明 翫 」øB珏」誦呪

自 」克林」玄 」性 …金魚比丘…」供主」龍 」

彩 」自 …化主最 」彩 …別座」三綱”과“施

主秩」婆幀大施 」金萬輝」彩色大 」金爾錫」

金錫」沙彌泰 」供養施主」林得孫」林先昌」金太

云」李俊興」金正三」金應義」尹奉巳」本寺」老德

克 」弘 」太 」處 」快 」前御」錦 …”으로,

앞부분에‘해(亥)’자를 읽을 수 있어 삼장보살도

와 같이‘정해년(丁亥年)’인 1767년에 제작된 것

으로볼수있다. 도난이후불화는배접을새롭게

하면서 헤어진 바탕천 부분을 배접지에 붙인 사

실이드러났으며부분적으로가채되었다. 

이외 보문사에서 도난 신고된 불화는 영산회상

도 1점과 신중도 1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대장에 후불도로 적힌 나머지 1점이 영산회

상도라 생각된다. 이 불화는 도난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상단 중앙에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

불과 하단에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고, 윗부분에

구름을 타고 서 있는 여래상과 중단에 본존 좌우

에 아난과 가섭존자, 보살상, 그 옆으로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하단에는 관음보살 좌우로 지장보살

과 대세지보살이 그려져 있다. 관음보살은 둥근

원 안에 보타락가산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좌우

에 선재동자와 용왕이 있고, 바위 끝에 버들가지

가꽂힌정병과청조(靑鳥)가그려져있다. 

이와 같은 관음보살도의 구도와 자세 등은 19

세기 유행한 독립적인 관음보살도의 시원적인 형

태이다. 따라서 이 영산회상도는 조선후기 조성

된 불화 중에 특이한 존상의 배치와 구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불화가 서울에 위치한

모대학교박물관에소장돼 2016년특별전을통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아직 소장처가 밝혀지지 않은 신중도는

화면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향좌에 화려한 갑

옷과 투구를 걸친 위태천이 합장을 하고, 향우에

3곡의 병풍을 배경으로 한 제석천은 붉은 등받이

가있는의자위에앉아있다. 제석천좌우에동자

와 천녀가 둥근 부채와 불번(佛幡)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과 존상 배치도 조선 후기 신

중도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작품이다. 도난

신고 시 신중도는 1767년(건륭 13) 5월에 그려졌

다는 것을 보면 당시 화기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규격은 153㎝×128㎝라고 적혀 있다. 조

선총독부 관보의 귀중품대장에는 가로 5척, 세로

4척1촌으로크기가거의유사하다. 

따라서 예천 보문사에서 1989년에 도난된 불화

의네점은모두같은시기에그려진불화로, 작품

성이 뛰어난 것을 보면 18세기 후반에 경상북도

를 중심으로 활동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불화승

이제작하였을가능성이높다.  

결국 28년 전에 도난당한 네 점의 불화 가운데

두 점이 예천 보문사로 돌아왔고, 나머지 1점은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마지막 1점의 위치만 파악

된다면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불화

의 조성에 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스님들과 신자들이 108산사를 찾아 만행을

하듯 사찰을 떠난 부처님을 찾아 박물관이나 미

술관을 돌아다니면 전시물이 아닌 성보물의 가치

를부여해주었으면한다. 

훔치고훼손까지…도난성보수난사

도난신고된예천보문사영산회상도(사진왼쪽·문화재청제공)와한대학박물관이2016년특별전을통해공개한불화(사진오른쪽)의모습. 도상이매우유사한것을알
수있다. 

25년만에환수된보문사삼장도

도난숨기려畵記인위적훼손

영산회상도·신중도는못돌아와

도난불화4점같은시기에조성

최고실력가진불화승그렸을것

예천보문사삼장보살도. 최근보물로지정됐다. 도난직후화기를훼손해도난사실
을숨기려했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예천보문사아미타회상도. 삼장보살도와함께환수됐다. 섬세한표현과채색등이
매우눈길을끈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문화재청인천공항문화재감정관실감정위원〉

공저=홍은미옥천사성보박물관학예실장

최선일의

다시찾아야할聖聖寶寶들들

예천 보문사의 도난 성보5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카페 :“맹파명리”검색

䧏 직접택배로받아보실분은주소,성명,연락처를 알려주시고송금바람.

䧏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䧏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맹파명리》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

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있을것이다. 아마도독자들은《맹파명리》를통하여그동안잃어버렸던명리학에대한경외심과신심을회복할것이다. 

사주명리계의최고의베스트셀러!!!사주공부의바르고가장빠른길!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저자직강)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계 좌측 영흥빌딩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
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
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
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여행은내가아들에게준가장큰인생의선물이다.

세계여행자들의로망치앙마이에서

노년을보내고있는한남자가

손자들에게들려주고싶은진짜여행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

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

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

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

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

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

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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